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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원중입니다. 이번에 제8강 판세를 읽고
유리한 룰을 만들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보다는 수시로 변하는 '세'가
무섭다라는 말을 손자병법에서 읽게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볼 때 객관적 전력이 있지만 진짜
어떤 감독이 지도하냐에 따라서 판세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형이라는 것이 있고 세가 있죠. 형은 바로
현재의 상황을 형이라고 하고요. 세는 그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하는 판세를 이야기합니다. 손자는 형을 중시했을까요?
세를 중시했을까요? 손자는 형보다는 세를 중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은 현재 보이는 전력이고요. 세는 보이지 않는
전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사를 보면 판세를

뒤집은 전쟁은 대단히 많고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약자는
늘 자신에게 유리한 세를 구축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승리를 결정하는 요소
그거는 세입니다. 분명 세, 그런데 형과 세 2가지 중에서

사람들은 그 당시 장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형이 즉, 나의 현재의 전력이 우세하면 그 우세한 전력이

계속 가서 상대편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데 바로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형과 세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수의 중요한 자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형과

세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즉, 그 완전무장한
군인이고 빈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정말 절대 힘을 갖고

있는 바로 골리앗의 형과 다윗의 형은 누가 더 앞설까요?
당연히 골리앗이죠. 그런데 그 골리앗이라는 형은 첫째

변화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전력이란 말이죠. 현재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형은 현재의 상황이고 절대 불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형으로써는 골리앗이 앞섰지만

세가 다윗에게 넘어왔기 때문이죠. 그 세가 넘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다윗이 바로 골리앗의 기정에서의 그 정의

부분. 그다음에 허실에서 실한 부분을 공략하지 않고 다윗의
유리한 세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과
세를 마치 동전의 양면, 표리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로

승형 즉, 이길 수 있는 형태, 이길 수 있는 형상에서 패세,
질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 판세로 뒤바뀌는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거죠. 예컨대, 우리가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국지에서 3대 대전에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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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도대전 아시죠? 즉, 북방에 있는 원소 즉, 3대 사세삼공을
지내고 북방에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원소와 조조가 바로

관도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맞부딪힙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원소의 병력은 10만 명이었고 천하의

수많은 전략가들과 장수들이 다 원소 밑에 있었죠. 그런데
조조는 그 당시 병사들을 즉, 군대를 조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대부분 그 당시 청주병이라는 걸 가지고 조직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합지졸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병력도 2~3만 명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원소가 관도대전에서 원소의 병력을 보고

전력을 보고 조조의 모사인 공융이 순욱이라는 조조의
또 다른 모사에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소는 영토가 넓고 군대가 강성하며 전풍과 허유와 같이
지모가 뛰어난 선비도 있어서 그를 위해서 계책을 세웁니다.

심배와 봉기와 같은 자가 충성을 다하고 있고 바로 안량과
문추와 같이 삼군을 다스릴 수 있는 용장이 그의 군대를

동솔하고 있으니 절대 아마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순욱이 이 말을 듣고

조조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조가 근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조가 공융이 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순욱한테

경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순욱의 말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반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소가 비록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군법이 정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전풍은 강인하나 윗사람을 거스르고 있고 허유는 탐욕스러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심배는 독단적이고 계획성이 없고

봉기는 과단성이 있지만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니
이 두 사람이 원소를 위해 기지에 남아서 뒷일을 관리할 때

허유의 가족들은 법을 위반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관용을
베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량과 문추는 필부의

용맹이 있으니 한번 싸움으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순욱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지금 공께서, 공은
여기서 조조를 말하는 겁니다. 공께서 천하를 다툴 수 있는

자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께서 이 4가지 승리 조건을
다 갖고 있으면서 천자를 보위하고 정의를 가지고 반역자를

정벌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원소가 아무리 강대한들
그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즉, 말하자면 순욱의

분석은 바로 이런 거죠. 즉, 형의 문제로 봤을 때는 원소가
훨씬 더 강하지만 세의 문제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조의 세로 충분히 바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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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욱의

그 말대로 조조는 과감하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해서 결국은 정면승부를 냈죠. 내서 누가 이겼습니까? 조조가

원소를 이겼고 그 원소는 화병으로 거기서 죽게 되죠.
그 정도로 원소가 절대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형제지간의 불화 그다음에 원소 밑에 있는 그런 모사라든지
장수들 그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승형이 패세로 바뀌었고,

원래는 조조로서는 패형에서 승세로 확실하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현재 주어진 형세를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어떤 업체랑 거래를 합니다.
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없는가 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형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불리한 형이고 그다음에 상대가 유리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유리한 세로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유리한 지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힘, 바로 세죠. 이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춘
직장인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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